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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간증 



 신앙을 어떻게 처음 가지게 되셨나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 

주일이면 으레 가야 하나 보다 하고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 가긴 했어요.

그래도 뼈저린 감동으로 안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걸음이었어요.

@comingtrue_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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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인가요?

고3 때, 집안이 크게 어려워졌어요. 

아버지 회사가 부도나 

길바닥에 나앉을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제게 

“너는 대학을 가라”고 하셨어요.

 밥을 굶어도 자식만은 

공부시키겠다는 마음이셨죠.

지금도 참 감사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comingtrue_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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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길을 열어 주세요. 

그동안 형식적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길을 열어 주셨고,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또 고2 때 받은 세례에서,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comingtrue_church

4



그 뒤로도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들어주셨습니다.

아들이 오래 공부하고도 한참 취직이 안 돼 

마음고생을 했어요. 

남편과 둘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서,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됐어요.

금방 이뤄진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키워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comingtrue_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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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느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comingtrue_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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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알고 난 뒤, 

무엇이 가장 달라졌나요?

저는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살다 보니, 

매일의 하루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말씀에 비춰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행동은 없었는지요.

믿지 않으면 그런 기준이 없으니, 그저 자기 소신대

로 살게 되잖아요. 그 점이 가장 다른 것 같아요.

@comingtrue_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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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는 교회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저희 동네가 신창인데, 

가까이에서는 마음 맞는 교회를 찾지 못했어요.

걸어 다닐 만한 교회를 찾다가, 남편이 “천안 쪽에 괜찮

은 교회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러다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왔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사랑이 많고, 말씀도 훌륭하고, 

목사님이 귀여우시면서도 참 좋으셔서 마음에 들었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등록을 좀 주저

했는데, 한두 달쯤 지나 남편이 “그냥 정하자,

뭘 망설이냐” 해서 등록했습니다.

@comingtrue_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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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나요?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있어 감사해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comingtrue_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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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이루어지는 교회란?

말씀이 그대로 

정말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한 교회예요.

@comingtrue_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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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 절대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시면 좋겠어요.

@comingtrue_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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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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